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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천교 교당 장부로 보는 종교 생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이 원 섭 *ㆍ 한 수 빈 **

38)39)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시천교(侍天敎) 안성 교당의 헌납 내역과 대출 내역이 기

록되어 있는 장부들을 통해 시천교인들의 종교 생활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06년 천도교에서 분립된 시천교는 초기에 뛰어난 성

장세를 보이며 천도교와 비등하였으나, 점차 교단 분열 및 쇠락을 겪

은 끝에 오늘날에는 관련 연구와 기록이 모두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

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주요 교당 중 하나인 안성 교당의 장부를 

통해 실제 자료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종교 생활을 드러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등을 서술하고, 2장에서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성격을 밝힌 후, 3장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드러나는 성질을 네 가지로 제시한 후 결론을 제시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서 소장 중인 6권의 장부들은 성미와 향례 관련 헌금 내역, 

교당에서 지역 주민이나 교인들에게 실시한 대출 내역 등이 적혀 있

는 장부로 그 밖에도 교단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적혀 있었다. 이 

장부들을 분석한 결과 크게 네 가지 특징이 드러났다. 첫째, 안성 교

당은 중앙 교당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거나 특별 헌금과 같은 요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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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도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등 중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둘

째, 시천교인들이 성미를 꾸준히 바치는 것과 같은 물질적 정성은 이

들의 수도실적(修道實蹟)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셋째, 시천교의 지역 

교당은 교인이나 주민들에게 대출을 알선하거나 상계(喪契)를 조직하

는 등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넷째, 시천교의 교

세와 같은 통계는 지역 교당에서 거둬지는 헌금 금액이나 신자 수와

는 일치하지 않는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징

들을 제시하며 시천교의 안성 지역 교당이 종교적 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인 동시에 시천교 교인들이 살아 숨쉬며 중앙, 그리고 또 사회와 

교류하는 장소였음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했다.

주제어: 시천교, 안성 교당, 수도, 성미금, 향례금, 종교유사단체, 유사

종교



시천교 교당 장부로 보는 종교 생활 / 이원섭ㆍ한수빈 209

Ⅰ. 들어가며

Ⅱ. 장부 자료의 구성과 내용

Ⅲ. 지역 교당의 조직ㆍ사회적 특징

Ⅳ. 나가며

Ⅰ. 들어가며

1906년 설립된 시천교(侍天敎)는 천도교(天道敎)로부터 분립하며 

생겨난 동학 계통의 신종교로, 주요 인물로는 김연국(金演局, 1857~ 

1944), 이용구(李容九, 1868~1912), 송병준(宋秉畯, 1858~1925) 등

이 있었다. 초기에 천도교의 교인들을 상당 부분 흡수하며 약 20만 

명 이상의 강력한 교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천도교

의 대교구가 시천교의 분립 이후 1년 안에 72개에서 23개로 축소될 

정도였다는 점, 시천교의 교세가 줄어들었다고 평가받는 1910년대에 

접어든 1913년 시점에서도 조선인 신자 수가 천도교에 이은 2위였다

는 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1) 그러나 이후 점차 교단의 분열과 갈

등 등을 겪으며 신자들이 이탈했고, 오늘날에는 ‘시천교’라는 명칭으

로 활동하는 종교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날의 쇠락과는 별개로, 초기의 적극적인 활동과 상당한 교인 

수 등의 요소들은 시천교가 한국 종교사에서 분명 살펴봐야 할 대상

임을 제시한다. 또한, 이들이 천도교가 아닌 자신들이 수운(水雲) 최제

1) 이원섭, ｢시천교인의 교단 활동과수도 생활 연구: 1906~1924년 시천교의 창립과 
교단 분열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4), p.26; 박인규, ｢
일제강점기 식민당국의 신종교 정책의 추이: ‘종교유사단체’와 ‘유사종교’ 개념을 중
심으로｣, 종교와 문화 47 (2024),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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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崔濟愚, 1824~1964)로부터 이어지는 종통을 이었음을 주장했다는 

점 등은 시천교 연구가 균형 잡힌 동학사 연구에도 필요함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동학사 연구는 시천교 혹은 시천교로부터 이어지는 상

제교(上帝敎)등의 시천교 계열 종교들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동학과 

천도교로 이어지는 교단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근까지

도 꾸준히 천도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천도교 계열과 

달리 시천교 계열은 시천교의 친일적 성격 등의 여러 이유로 현재까

지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시천교의 역사를 개괄한 첫 연구

조차 시천교의 역사를 친일진영과 민족진영 사이의 역사로 다룬 김정

인의 연구2)였다는 점에서 시천교를 동학사의 차원에서 종교 교단의 

특성으로 주목한 연구는 더더욱 미진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들어

서야 박병훈(2016)과 이원섭(2024)의 연구3)가 종교 교단으로서의 시

천교의 의례와 교리 등을 밝히는 데 성과를 보였고, 시천교종역사(侍

天敎宗繹史),4) 시천교조유적도지(侍天敎祖遺蹟圖志)5)와 같은 교단 

서적이 번역 혹은 역주되어 간행되기도 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서 활용되지 않은 자료를 활용해 시천교인들의 종교 생활의 한 단면

을 보다 상세히 그려내고자 한다. 연구에 활용하는 자료는 동학농민혁

명기념관에 소장 중인 6권의 장부로, 주로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지

역의 교당(敎堂)6)에 헌납된 ‘물질적 정성’7)과 교당에서 사람들에게 

2) 김정인, ｢대한제국기ㆍ일제강점기 시천교(侍天敎)의 존재양태와 활동｣, 국사관논총 
103 (2003), pp.1-28.

3) 박병훈, ｢동학의 영부관(靈符觀) 연구 : 시천교계 교단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
화 31 (2016), pp.51-79; 이원섭, 같은 글.

4) 朴晶東, 侍天敎宗繹史 (京城: 侍天敎本部 1915); ｢시천교종역사｣,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1, 김동주 옮김,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

5) 朴晶東, 侍天敎祖遺蹟圖志 (京城: 侍天敎本部, 1915); 최종성ㆍ박병훈 역주, 시천
교조유적도지: 그림으로 읽는 또 다른 동학사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20).

6) 시천교의 조직체계에서는 처음 중앙-지방을 본교당-지교당-분교당 체계로 나눴으
나, 1912년에 이를 개정하며 본부-지역 교당의 체계로 나눴다. 안성군의 교당은 
1911년 세워져 처음에는 분교당이었으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역 교당으로 불리
었기에 본고에서는 ‘안성군 지역 교당’ 또는 ‘안성 교당’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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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등을 해준 내역이 기록된 자료다. 자료의 분석을 통해 종교 생활

의 의미를 조직적, 사회적 측면과 관련된 네 가지 양상으로 나눠 서술

하고, 이를 통해 20세기 초 신종교의 일상적인 풍경과 그 속의 의미

를 밝히고자 한다.

<그림 1> 안성 교당에 헌납한 교인들의 거주지역(면 단위 구분)

안성군 지역 교당은 안성군에 거주하던 교인들 외에도 경기도 남부

와 충청도 북부의 여러 지역의 교인들이 의례에 참석하고, 헌성을 바

치던 장소였다.8) 이 자료들이 현재까지 학계에 소개되거나 연구되지 

문 제2호｣(1912.04.10.), 《侍天敎月報》 1912년 4월호.

7) 본 연구에서 ‘물질적 정성’ 혹은 ‘물질 헌성’ 등의 용어는 교인들이 정성을 담아 물
질을 바치는 행위 전반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한다. 교인들이 성미금(誠米金)과 향례
금(享禮金)을 교당에 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성미금은 매 끼니마다 식구 수대로 한 
숟갈씩 떠서 모은 쌀을 교당에 헌납하기 위해 바꾼 금전을 의미하고, 향례금은 향수
금(享需金)이라고도 하는데, 시천교 예식 때 정성을 담아 내는 금전을 의미한다. 물
질 헌성은 시천교에서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종교적 의미가 담긴 행위였으
며, 3장에서 후술하겠으나 수도 실적(實蹟)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다.

8) 안성군 지역 교당에 헌금한 신자들의 거주지는 다음과 같다. 동탄면 (이상 경기도 
수원군), 공도면, 금광면, 기좌면, 대덕면, 목촌면, 미양면, 보개면, 북좌면, 서리면, 
소촌면, 우곡면, 월등면, 이죽면, 조령면, 죽촌면 (이상 경기도 안성군), 공제면, 구룡
동면, 구천리면, 도일면, 영통면 (이상 경기도 양성군), 고덕면, 고두면, 병남면, 병파
면, 부용면, 북면, 송탄면, 여방면 (이상 경기도 진위군), 삼동면, 삼서면, 이남면, 이
북면 (이상 충청남도 직산군), 성환면 (이상 충청남도 천안군) <그림 1>은 이 지역
들을 1910년의 행정구역 및 1914년의 행정구역에 기반해서 지도에 표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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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장에서는 각 장부의 명칭과 내용, 기타 특

징적인 요소 등을 서술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자료를 분석했을 때 

안성 교당에서 어떤 조직적, 사회적 특성이 존재했는지를 서술한다. 

이때 서술은 안성 교당에서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 특징적인 요소, 

즉 지역 교당이 어떻게 중앙 교당과 연결되었는지, 헌납 장부에 나타

나는 물질 헌성과 수도 실적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안성 교당의 대

출이 어떤 것이었으며 형태는 무엇인지, 헌납금과 시천교 교세 변화의 

상관성은 존재하는지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연구를 종합

하는 한편 향후의 연구 과제를 논하며 글을 마친다.

Ⅱ. 장부 자료의 구성과 내용

정읍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는 시천교인들의 장부 자료 6

권이 보관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당시 동학을 신앙한 교인들의 물질 

헌성이 어떠했는가를 일면 확인할 수 있는 희귀한 자료임에도 불구하

고, 학계에 제대로 소개된 적은 없었다. 각 자료의 명칭은 표지의 적

힌 제목에 따라 붙여졌는데, 각각 시천교성미명부(侍天敎誠米名簿), 
현성증감응증명록(顯聖証感應証名錄), 향례록(享禮錄), 현성감응

식양(顯聖感應式樣), 매월성미기록(每月誠米記錄), 전미조분□(錢

米租紛□)9)이다. 시천교성미명부를 제외한 나머지 5권은 호남권 

한국학 자료센터에서 DB화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원문 이미지 확인

색깔이 보다 진하게 표시된 것은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1910년에 기존 
면에 속하던 장소가 1914년에 새로운 면에 속하게 되며 겹쳐진 것이다.

9) 실제 자료의 표지는 우측에 대정육년도(大正六年度)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 중간에 
조(租)라는 글자가 적힌 뒤에 좌측에는 표지가 붙어 있다가 떼진 흔적이 남아 있으
며, 그 아래에 ‘전미조분(錢米租紛)’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형태이다. 마지막 글자 
뒤에 글자의 일부분만이 남아 있는데, 해당 글자를 추정하여 제목을 완성한다면 이
는 책 본문에서 여러 차례 나타나는 용어인 ‘전미조분급(錢米租紛給)’일 것으로 추정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글자일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형태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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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자료의 내용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소장 정보를 종합

하면, 이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1> 시천교 장부 자료 목록(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

명칭
소장 

유물번호
기록년도 내용 원소장처

시천교성미명부 이135 1906~1914 성미금 미상

현성증감응증명록 구2060 1912~1913
수도실적 증명 명부, 

성미금, 향례금, 특별헌금 

남선리 
상제교 
대본원

향례록 구2059 1913~1917 향례금, 특별헌금
남선리 
상제교 
대본원

현성감응식양 구2058 1918~1921 성미금, 향례금, 기타(축문)
남선리 
상제교 
대본원

매월성미기록 구2057 1921~1939
성미금, 향례금, 특별헌금, 

제민사 청약 명부, 
기타(공함, 주문 등)

남선리 
상제교 
대본원

전미조분□ 구2056 1918~1928
전ㆍ미ㆍ조 대출, 공조조합 

납입금, 기타(차용증)

남선리 
상제교 
대본원

6종의 자료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시천교성미명부이다. 유

물번호의 ‘이’는 이관된 자료에 붙는 명칭으로, 출처에 대한 기록 확

인이 어려워 원소장처는 미상이다. 반면, 나머지 5권의 유물번호는 구

입된 자료에 붙는 ‘구’와 함께 나열된 번호가 부여된 것을 볼 때, 동

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동시에 구입한 자료로 추정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서는 원소장처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나 호남권 한국학 자료

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5권 자료의 원소장처는 ‘남선리 상제

교 대본원’이다. 다만, 이 자료들은 시천교-시천교총부-상제교로 이어

지는 김연국계 교단이 아닌, 시천교-시천교본부-시천교중앙종무부로 

이어지는 이용구ㆍ송병준계 교단에서 기록된 자료이다. 따라서 자료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교단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제교 

대본원에 소장된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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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료는 나름의 특성을 갖고 있다. 

시천교성미명부는 구한말부터 1910년

대 초까지 기록된 자료로, 구한말의 성

미 납입의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

다. 성미금 내역은 월별로 총액만 정갈

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지역 교당에서 

정리하는 과정 중에 기록한 자료라기보

다는, 중앙의 본교당으로 성미금과 함께 송부한 보고용 자료라고 추정

되며 구체적인 성미 납부자 명단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와 달리, 나

머지 5권 중, 전미조분□을 제외한 4권은 연대기가 연결되며 기록된 

내용 항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의 자료로 생각된다. 시천교

성미명부와는 달리, 향례금 혹은 성미금을 낸 교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기록 양식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수정하고 다시 쓴 흔적들도 

남아 있어 깔끔한 느낌이 덜하다. 이는 보고용 자료라기보다는 지역 교

당에서 정리해서 보관했던 기록물의 성격이 크다고 생각된다.

현성증감응증명록은 1912~1913년도의 기록으로 거주지, 이름, 

나이, 가족 관계, 전도자, 수도 등급 등이 기록되어 있어 특정 지역의 

시천교인들의 인적 연결망과 생

활 양태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지에서 언급

된 ‘현성증(顯聖証)’과 ‘감응증(感

應証)’은 수도 실적을 인정받은 

교인에게 주는 증서의 명칭으로, 

남자에게 주는 증서를 ‘현성증’, 

여자에게 주는 증서를 ‘감응증’이

라고 부른다.10) 교인들의 물질

10) ｢修道規程｣ 第三章 修道工課의 程度, 第五節 工課實蹟의 褒証及選擇; 第六節 內修

<그림 2> 시천교성미명부

<그림 3> 현성증감응증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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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드리는 정성 또한 수도실적의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향례금, 성

미금 명부가 함께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11) 수도실적을 증명하기 위한 

기록으로서 105일 간의 ‘청수기도’를 행한 부인들의 명부와 같은 내용

이 포함된 것이 특징적이다.

향례록은 1913~1917년도의 

기록으로 향례금, 특별헌금, 헌성자 

명부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해당 자

료에는 성미금에 대한 내역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데, 이시기 성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자

료가 없기 때문에 성미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향례금은 1대 교조 최제우의 강생일(음10월28일)과 수형일(음3월10

일), 2대 교조 최시형의 수형일(음6월2일), 해산 대례사 이용구의 환

원일(양5월22일) 등의 향례식에서 납

부되었고, 함경도 수재의연금, 용담건

축헌금, 해산 대례사 영정봉안과 기념

비 조성금 등을 납부한 기록이 포함

되어 있다.

현성감응식양은 1918~1921년도

의 기록으로 향례금, 성미금 명부가 

주를 이룬다. 현성증감응증명록과 

道課. ｢수도규정｣의 전문은 ｢종문 제4호｣(1911. 2. 25.)에 함께 게재되어 있다. 《侍
天敎月報》 1911년 2월호.

11) ｢수도규정｣에는 수도원칙인 본령과(本令課)를 ‘식고(食告), 심고(心告), 염주(念呪), 
치성(致誠), 봉청수(奉淸水), 헌성미(獻誠米), 양성향례(兩聖享禮), 성일예식(聖日禮
式), 전도포덕(傳道布德)’으로 규정하였고, 바로 여기에 성미와 향례가 포함되었다. 
수도규정에 따르면, 매년 2차례 본령과에 실지공적(實地工蹟)이 있는 사람을 해당 
관내 교당에서 시험하여 본교당에 공문으로 알리면, 8등급으로 나눠진 현성증 또는 
감응증을 수여했다. 1등급씩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급까지는 최소한 4
년이 걸렸다. ｢修道規程｣ 第三章 修道工課의 程度.

<그림 5> 현성감응식양

<그림 4> 향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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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수도 등급에 대한 별도 표시가 종종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며, 일반적으로 남성은 향례금, 여성은 성미금을 냈다고 표기된다. 다

만, 가족 관계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미금은 가구 단위로서 납부

되었을 것이다.

매월성미기록은 1921~1939년도

의 기록으로 성미금, 향례금, 특별헌

금 이외에 제민사(濟民社) 청약 명부, 

교빙(敎憑) 분급 기록, 공함(公函), 주

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성미금 명부

는 월별로 기록되었었는데, 양식이 

변경되어 1년 단위로 교인 당 월별 

납입액을 기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성미금을 내는 교인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기록이 

간소화되었다. 한편, ｢공함｣, ｢시중서발(侍中庶發)｣라는 공문서가 필사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지방 종무부에서 중앙에 헌납금을 송부한 방

식 및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록적 의의가 크다.

전미조분□은 1918~1928년도 기록

으로 전ㆍ미ㆍ조 대출 내역, 공조조합 

납입금, 차용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른 기록들과는 성격이 다른 자료로 시천

교의 지역 교당에서 지역 사회의 경제적 

측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해당 자료에는 시천교인

이 아니라고 추정되는 이름이 다수 발견

되는 것을 볼 때, 시천교 지역 교당은 지역에서 일종의 은행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자료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천교인의 헌금 생활과 관련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정

<그림 6> 매월성미기록

<그림 7> 전미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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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들을 담고 있다. 안성군 중심의 시천교인들의 헌금 생활의 변화 양

상, 년도별 향례금과 성미금을 납입한 교인 명부, 함경도 수재의연금, 

용담건축헌금, 기념물 조성헌금 등 특별헌금이 실시되었던 실례 등이 

확인된다. 물질로 드린 정성과 관련된 풍부한 내용들이 본 자료에 고

스란히 남아 있다.

둘째, 물질을 드린 정성과 결부된 시천교인들의 수도 실적을 엿볼 

수 있다. 향례금, 성미금 등 정기적인 헌금 생활이 수도실적과 연관된

다는 점은 공식적인 교단 기록에는 확인되었으나 실제 시천교인의 삶

과도 연관되어 있는 실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본 자료는 이를 보여

주는 실례로서 그 가치가 있다. 105일 간의 청수기도를 행한 부인들

의 명부, 향례금 및 성미금 명부에 부기되는 수도 등급, 헌성자 명부 

등은 이를 뒷받침하는 귀중한 기록들이다.

셋째, 구한말부터 일제시기 전반에 걸친 연대기적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방대한 연대기적 자료일 뿐만 아니라 내용의 성격상 특정 지

역에서 작성된 기록물들이기 때문에, 지역 중심의 연대기적 변화를 포

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안성군 지역 중심에서 포교가 퍼져나간 양상, 

향례금 및 성미금 액수의 변화, 교인 수의 변화, 시천교 교단의 정책

적 변화 등을 자료 분석을 통해 포착할 수 있다.

넷째, 교단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교

당에서 교인들에게 헌납 받은 물질을 중앙의 본교당으로 송부하였는

데, 이에 대한 공문서 내용, ‘제민사’라는 주식회사의 운영과 주식 분

배 내용, 송병준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축문 등은 다른 자료에서 살펴

보기 힘든 시천교에 관한 정보들이다. 문헌 자료의 표제로는 쉽게 추

측하기 힘든 내용이라는 점에서 사료 발굴의 의의와 기록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부터는 해당 자료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천교인들의 종교 

생활이 어떠했는지 조직ㆍ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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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 교당의 조직ㆍ사회적 특징

1. 중앙과 지역 교당의 긴밀성

앞에서 살펴본 자료들은 시천교의 교단사의 맥락을 염두에 둘 때, 

그 의미가 풍부해진다. 시천교는 천도교와의 분립으로 시작됐다. 천도

교에서 출교 당한 일진회원들이 이용구를 중심으로 분립하였고, 1906

년 12월 13일 별도로 최제우강생 기념 예식을 거행하며 시천교 설립

을 공식화했다.12) 손병희가 천도교 창립을 공언하며 1906년 1월에 

일본에서 귀국한 이후로 천도교 내부에서는 일진회 활동 여부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었는데, 결국 한해가 채 지나기도 전에 교단 분열이 일

어난 것이다.13) 시천교성미명부는 1906년부터 기록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시천교가 분립될 때부터 시천교인의 성미 헌납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천도교가 시천교 분립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1907년부터 

성미제가 실시된 것처럼,14) 시천교 또한 비슷한 시기부터 성미제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미제는 천도교 및 시천교 교단이 정비되

는 초기 단계부터 교인들의 헌성(獻誠)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는 주요 

수단이었을 것이다.

또한, 시천교성미명부에 기록된 모든 성미는 금전으로 헌납되었

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성미(誠米)’는 각 교인들의 가정에서 매 

12) 박정동, ｢시천교종역사｣,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1, 김동주 옮김, p.329.

13) 손병희는 1906년 2월에 ｢천도교대헌｣을 반포하면서 천도교의 제도 정비를 본격화
했고, ｢천도교대헌｣에 명시한 민회 활동 제한을 근거로 교인들이 일진회 활동을 하
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용구, 송병준 등의 일진회원들은 민회 활동을 포기하
지 않았고, 결국 1906년 9월에 출교당했다. ｢종령 제5호｣(1906.02.10.), 天道敎會 
宗令存案, 이동초 편 (서울: 모시는사람들, 2005), p.19; ｢天道敎人黜敎｣, 《皇城新
聞》 1906.09.21.

14) 김정인, ｢1910~25년간 천도교 세력의 동향과 민족운동｣, 한국사론 32 (1994), 
pp.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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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니마다 한 숟갈씩 식구 수대로 떠서 

모은 쌀을 의미한다. 이렇게 모은 성미

를 매월말 자신이 다니는 교당에 헌성

하는 것이다. 그러나, 쌀로써 모든 헌

성을 관리하는 것에는 번거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모은 성미를 팔아 금전으

로 헌납했던 것이다.15) 시천교성미명

부는 교인들이 성미로 헌납하는 시행

착오를 거치지 않고, 시행 초기부터 성

미대금으로 재정이 운영되었음을 보여

준다. 천도교에서도 성미를 금전으로 

받는 것이 일반화되었다고 생각된다.16)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민회 조직이

었던 일진회가 해산되었고, 교단 조직으로의 일원화를 위해 시천교의 

쇄신이 진행되었다. 1912년 ｢시천교종규｣가 반포되면서 종무정 1인과 

종무보 1인, 서기 0인이 지역 교당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다.17) 이는 

1913년 송병준계가 김연국계와 분열된 이후 시천교본부를 운영할 때

에도 마찬가지였다. 안성군 지역 교당 종무정으로 한재리(韓在履)가 선

임된 것은 이러한 교단사의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18) 그는 “덕망이 두

15) 예를 들어, “종무정은 소관 구역내 교원의 성미대금을 수송(收送)하는 대로 매월말
마다 성미안을 첨부하여 경리과로 송교(送交)하”라는 실무를 규정하고 있다. ｢경고｣, 
《侍天敎月報》 1913년 1월호.

16) 일례로 3ㆍ1운동 당시 취조받은 홍종호(洪鍾浩)의 조서에서 성미금에 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성미금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문: 가지고 온 쌀이나 조는 어
떻게 하는가. 답: 말이 잘못 되었다. 한 끼에 한 숟갈씩을 모아 그것을 신도 각자가 
월말경에 팔아서 그 돈을 납부하는 것이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증인 洪鍾浩 
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0: 삼일운동과 천도교성미 (https://db.history.g
o.kr:443/id/hd_010r_0010_0030, 2025. 3. 23. 검색).

17) ｢侍天敎宗規｣ 第六章 宗務支部의 部員과 任務. ｢시천교종규｣는《侍天敎月報》 
1912년 11월호에 실린 ｢종문 제6호｣와 함께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

18) 한재리는 1913년 5월 12일자로 안성군 종무정에 선임되었다. 《至氣今至》 1913년 
6월호.

<그림 8> 병오년 성미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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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운 인사”로서 열심을 다

한 결과로 안성군 우곡면 

신계촌에 교당을 새로 지었

던 것이다.19) 현성증감응

증명록, 향례록, 현성감

응식양, 매월성미기록이 

모두 안성군 종무정이었던 

한재리를 중심으로 기록되

었다는 것은 그가 1930년대

까지 20여 년간 시천교인으

로서 신앙을 꾸준히 이어왔

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천교본부에서 발행한 교단 잡지《지기금지(至

氣今至)》속간 제4호(1920. 11)에 한재리 초상이 실렸을 정도로,20) 그

가 교단 중앙의 조직 운영 방식을 따르는 모범적인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재리는 중앙 본교당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종무정이었다. 1914

년 10월 3일자로 각지방에 공시된 발기문에는 9월 12일에 큰 수재를 

겪은 함경도 교인들을 돕기 위한 의연금 모금 독려의 내용이 담겨 있

었다.21) 한재리는 종무본부의 이러한 안내를 넘겨버리지 않고 안성군 

교인들과 함께 모금을 실시했으며, 35명의 교인이 모금에 참여하였고 

해당 명부와 금액이 향례록에 기록되었다. 또한, 종무본부에서는 

1914년 9월 17일자 ｢공시 제10호｣를 통해 양선사(兩先師) 향례를 거

행할 때에 교인들로 하여금 향례금을 적극적으로 헌성하여 힘쓰기를 

당부하였다.22) 향례록의 꼼꼼한 작성은 이와 같은 조치와 무관하지 

19) ｢경향소식｣, 《至氣今至》 1913년 10월호.

20) 《至氣今至》 1920년 11월호. 한재리 외에도 교단 잡지의 교인 소개글에 교단의 
지도층 인사들의 초상화가 종종 실렸다.

21) ｢경향통신｣, 《至氣今至》 1914년 10월호.

<그림 9> 한재리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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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판단되며, 양선사의 향례뿐만 아니라 해산 대례사 이용구의 환

원일 때에도 향례시 향수금을 헌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23)

년도
기념일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해산대례사탄생일
(양02월15일)

○

개교기념일
(양04월05일)

○

제세주수형일
(양04월16일)

○ ○ ○ ○ ○ ○ ○ ○

해산대례사환원일
(양05월22일)

○ ○ 　 ○ 　 　 　 　

해월수형일
(양07월21일)

○ ○ ○ ○ 　 ○ ○ ○

제세주탄신일
(양12월19일)

○ ○ ○ 　 　 ○ ○ ○

<표 2> 향례록 및 현성감응식양의 향례식 헌성 내역 여부

<표 3> 매월성미기록의 향례식 헌성 내역 여부

년도
기념일

1927192819291930193119321933193419351936193719381939

개교기념일 ○ ○ ○ ○ ○ ○ ○ ○ ○

제세주탄신일 ○ ○ ○ ○ ○ ○ ○ ○ ○ ○

날짜 미상 ○ ○

위와 같이 향례 때마다 걷은 교인들의 물질 헌성은 지역 교당에서 

취합했다가 정기적으로 본교당으로 송부했다. 이후 1921년에는 이전

22) ｢경향통신｣, 《至氣今至》 1914년 9월호.

23) 다만, 매 일요일마다 실시되었던 성일강화회(聖日降話會)나 양선사신원일(兩先師伸
冤日) 예식에서는 시천교인들이 물질 헌성을 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예식마다 물질 헌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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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었던 해산대례사탄생일(양2월15일)과 개교기념일(양4월5일)에서

의 향례금 납부가 확인되고, 1926년까지 다른 예식에서의 향례금 납

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1927년부터는 종종 누락되기도 했으나 

개교기념일 및 제세주탄신일에만 향례금이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취

합된 물질 헌성은 매월성미기록에 필사된 ｢공함｣과 ｢시중서발｣ 공

문서의 내용을 통해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공함(公函) 제

제세주강생100년 대정12년

충북도 진성군 종무지부종무장 최기동(崔棋東)

시천교종무본부종무장 유지훈(柳志薰) 도좌(道座)

경계자(敬啓者)은 본 종무지부소 관내에 5월 삭월종(朔月終) 성

미대금과 명부(名簿)를 수정 상송(上送)하오니 조량(照亮)하심을 

경요(敬要)

시중서발(侍中庶發) 제1호

제세주강생108년 4월 5일 

시천교중앙종무위원장 유지훈 도좌

안성군 미양면 개정리 종무위원장 某

본 종무부소 관내 교인의 향금과 성미대금을 수봉(收捧)하야 성

안(成案) 한건(一件)을 이와 같이 보고(報告)하오니 조량(趙亮)

하심을 경요(景耀)

필사된 두 공문서는 지역 교당에서 향례금 및 성미금을 중앙에 있는 

본부로 송부할 때, 관련 내역을 정리한 명부를 함께 보냈음을 나타낸다. 

｢시중서발｣의 4월 5일은 최제우가 종교체험을 통해 득도한 날로, 시천

교의 개교기념일이다. 아울러 문서 번호가 1호임을 고려할 때, 1930년

대24)에는 개교기념일인 4월 5일이 당해 처음으로 중앙종무부에 향례금 

및 성미금을 송부하는 시기였다고 짐작된다.25) 한편, 현성증감응증명

24) 제세주강생 연호는 최제우의 탄생년도인 1824년을 원년으로 하기 때문에 제세주
강생108년은 1931년을 의미한다. 

25) 천도교에서는 4월과 10월에 연 2회 본부로 성미금을 보냈다는 증언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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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향례록, 현성감응식양, 매월성미기록 등은 교인별로 헌성한 

금액이 기록되었고, 월별 혹은 연도별로는 정리되지 않았는데, 이는 중

앙으로 송부한 명부라기보다는 지부에서 관리한 기록물의 특성을 보여

준다고 판단된다. 이는 시천교성미명부가 월별 및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고, 2~3개월마다 확인의 의미로 추정되는 시천교 인장이 찍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해당 기록물들의 비교를 통해 종무본부로 송부했던 

명부와 종무지부에서 정리했던 기록물이 별도로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종무본부와 종무지부는 정기적으로 헌성된 물질 및 관련 

명부가 오가며 교단 재정의 유통이 연결되어 있었다.

2. 물질 헌성과 수도 실적의 관계

시천교인들의 물질 헌성은 수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다. 현성증감응정명록, 현성감응식양의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시천교에서 물질 헌성의 기록은 곧 수도 실적을 증

명하는 기능을 겸하고 있었다. 1911년 2월 25일에 반포된 ｢수도규정｣
은 중앙의 본부에서 교인들의 수도 실적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수도 

등급을 부여하는 근거로서 활용되었다. 1912년 ｢종문 제3호｣에는 각 

지방 교인들의 수도를 독려하는 공문이 반포되었다.26)

하나, 각 지방에 일정한 교당구역 내에 있는 교인은 피차천(彼

此薦)을 막론하고 일절 조사해 성적(成籍)하여 1부는 해

당 교당에 두고, 1부는 본교당에 보내서 해당 지역 관헌

시천교에서도 비슷하게 운영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특징적인 것은 본부에 모든 
성미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절반은 교구에서 충당하고, 절반만 본부로 보냈다는 
점이다. 시천교에서도 헌성된 물질 전부를 본부로 송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
사데이터베이스》, ｢증인 洪鍾浩 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0: 삼일운동과 천
도교성미 (https://db.history.go.kr:443/id/hd_010r_0010_0030, 2025.3.23. 검색).

26) ｢종문 제3호｣(1912.04.11.), 《侍天敎月報》 1912년 4월호. “…우리 영우의 성경실
적(誠敬實蹟)을 포양(褒揚)하기 위해서 일절 종무에 이행할 건을 좌와 같이 반포하
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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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시에 모호(模糊)한 것이 없도록 하며, 교중 시무에 

착오의 폐해가 없게 할 것.

하나, 수도규정에 의거하여 실적이 있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

고 함께 매달 수보(修報)할 것.

하나, 개인 스스로의 정성으로 향수(享需)나 성미대금을 봉상(奉

上)할 때에는 일일이 빠지는 것 없이 수보(修報)하여 개개

인의 성심을 표현할 것.

하나, 수도규정에 현성증, 감응증의 등수는 1년에 6개월씩을 4

개월씩으로 개정하여 4월, 8월, 12월 3차로 실적을 살펴

볼 것.27)

본 공문에서 주목할 것은 2가지다. 하나는 조선총독부의 감시와 통

제에서 시천교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 생활이 신앙의 목적임

을 증명하는 기록을 남기고자 한 점이다. 일진회를 운영했던 경력은 

시천교가 종교 단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정치 조직일 수 있다는 의심

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수도 생활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수도 행

적에 대한 기록을 함께 강조한 것은 이러한 정치적 정황이 맞물려 있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하나는 향수금 및 성미금에 대한 헌성

이 수도 실적과 연관되어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수도규정｣에도 ‘헌

성미(獻誠米)’와 ‘양성향례(兩聖享禮)’를 수도로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

에,28) 물질 헌성과 수도 실적은 헌성에 대한 기록물에서도 밀접한 관

련성을 보이게 된다. ｢수도규정｣에는 매년 2차례씩 수도에 관한 실적

평가를 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본 종문을 통해 3차례로 변경하여 적

극적인 수도를 독려하였다. 특히, 현성증감응증명록에 ‘성미대금봉

상연명록(誠米代金奉上連名錄)’이라는 제목의 내용 또한 기록되었는데, 

이는 인용문의 세 번째 규정에 따라 중앙에 보고하기 위해 정리한 명

부라고 생각된다.

27) ｢종문 제3호｣(1912.04.11.), 《侍天敎月報》 1912년 4월호.

28) 수도원칙인 본령과(本令課)에 ‘헌성미’와 ‘양성향례’가 포함되었다. 각주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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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912년 7월(좌)과 12월(우) 기록 비교

현성증감응증명록에 기록된 1912년 7월 21일 향례시(양선사신원

일) 현성증과 감응증을 받기 위한 명단은 앞에서 살펴본 공문과 관련

이 있다. 해당 명단은 주소, 이름, 나이, 등급 등의 항목을 넣은 양식

으로 기록하였다. ‘한재리 58세 8등, 처 최재경 58세 7등…’과 같은 

식이다. 1912년 12월에 기록된 명단에는 내용이 더 추가되어 천주(薦

主)와 향수금 및 성미금 헌성 액수가 포함되었다. 자세하고 명확하게 

정리된 명단을 요구하는 본부의 요구에 맞춰서 양식의 틀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헌성 관련 기록물에는 향수금과 성미금 외 교인들의 수도 실적도 

함께 포함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105일 청수부인록’이다. 105일 간 

청수기도를 실시한 부인들의 명단을 정리했으며, 그중 영험한 체험이 

있었던 경우, 해당 내용을 함께 첨언했다.29) 현성감응식양에도 교

29) 현성증감응증명록. “5월 14일 야몽(夜夢)에 저절로 청수기(淸水器) 중에 화광형천
(火光衡天)하니, 백발의 두 노인이 화광의 위에 앉아 훈계하면서 “너가 정성을 다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으면 마땅히 청송배무(靑松培茂)할 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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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향례금 및 성미금 헌성 명단이지만, 교인마다 수도 등급을 부

기한 것이 특징이다. 1920년대부터는 수도 등급에 대한 부기가 사라

지는데, 시천교 교단의 교세 약화에 따른 수도 실적의 등급별 포상 제

도가 유명무실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930년대에도 교인들의 

수도 실적에 대한 보고는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매월성

미기록에 필사된 ｢시중서발｣에 부기된 ｢추고(追告)｣에는 수도 실적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추고(追告)

본 관내 성적과 수도실행인 조사록(調査錄)을 올리오며 황대연

(黃大淵), 강대흥(姜大興) 양씨로 종무부 종무원을 선임지지(選任

之地)를 복망(伏望)함.

성적(成績)

교회에 특별공로(特別工勞)가 있는 사람-한재리(韓在履)

수도과목(修道科目) 실행인-특별기도와 삭망기도, 송두옥(宋斗玉)

성심으로 여러 구역내 순회설교(巡回說敎)한 사람-유영환(兪榮煥)

수도실행인-박천홍(朴千弘)

수도실행인-이일례(李一禮)

수도실행인-한봉임(韓鳳任)

수도실행인-양남규(梁南奎)

수도 실적으로 거론된 것은 교회에 대한 ‘특별공로’, 특별기도와 삭

망기도와 같은 ‘치성기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힘을 다한 ‘순회설

교’, 그 외에 ‘수도실행’이다. 수도를 실행한 것이 무엇인지 언급되지

는 않았지만, 내수도의 실적으로서 ‘성미금’에 대한 헌성이 포함되었

을 것이다. 1930년대까지 이어진 교인들의 향례금 및 성미금 헌성은 

교단의 재정 운영을 위한 헌납일 뿐만 아니라 수도 생활의 한 측면으

로서도 기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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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 관리와 금전의 유통

나머지 5권의 장부가 시천교인들이 물질로 드린 헌성, 종교적으로 

헌납한 내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료라면, 2장에서 서술했듯이 전미조

분□은 대출 내역을 주로 기록한 장부다. 이처럼 상이한 내용을 소재

로 한 전미조분□은 안성 지역 교당이 종교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

라 지역 교당이 사회와 소통하는 장소였음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

로, 교인들이나 혹은 일반인들이 이러한 종교시설을 통해 대출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 장소였음을 드러낸다.

장부는 다른 책들과 같이 이름, 금액, 날짜가 적혀 있는 것이 주를 

이뤄 이를 시천교 교인들의 일반적인 헌납 내역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단순히 헌성이 기록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책의 구성 방식이 다른 책

과 상당히 구분되어, 이 책이 대출 장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책

들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양식이 다소간 변화하더라도 기본적으

로 기록 시기가 앞부분에 적히고, 그 후 각 교인별로 어떤 교인이, 어

떤 이유로 해당 성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기록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

고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개인의 이름과 금액이 나온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지만, 그 아래 한 줄의 하단에 제각기 다

른 날짜와, 이와 함께 장리(長利), 오과(五过)라는 서술이 적혀 있다는 

점, 이 내용 중 절반 이상의 내용에 줄이 그어져 있거나, 혹은 개인의 

인감이 찍혀 있다는 점 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 문서가 무엇인지

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리와 오과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리는 춘궁기에 쌀을 빌려주고 이를 가을 추수기에 회수하는 방식

의 대출로, 조선시대에 널리 쓰이던 방식의 대출이지만 1년 이자가 5

할에 달하는 높은 이율이었다.30) 오과는 과(过)로 적혀 있으나 이것

30) 서길수, ｢조선후기 대차관계 및 이자에 관한 연구(Ⅰ) : 법정이자율의 변천과 행전
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31 (1983),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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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리와 동일한 

위치에 적혀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장리

와 마찬가지로 대출

의 한 종류일 수 있

는데, 그 경우 이는 

오변(五邊)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오

변전(五邊錢)이라는 

종류의 대출로, 한 

달에 5%의 이자가 

매겨지는, 조선후기 

이후에 나타나는 이자율이었다.31) 또한, 기록이 시작될 때 날짜가 먼

저 나오고, 개별 기록마다 별도의 날짜가 적혀 있음을 고려한다면, 각 

줄마다 적힌 날짜는 이 대출을 언제 상환했는지를 기록한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부를 다시 보면, 전미조분

□의 중심 내용은 지역 교당이 춘궁기 혹은 다른 사유로 대출이 필

요한 이들에게 대출을 해 준 후 수금을 위해 기록한 관련 내역들이며, 

줄 혹은 개인의 인감은 그 대출들이 환수되었음을 가리키는 표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한 지역에 있는 시천교 지역 교당이 단순히 종교 시설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도 밀접

하게 얽혀있는 사회적 영역이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1927

년 자료에 실린 시천교 교규(敎規)에 따르면, 시천교 지역 교당은 헌

납받은 금액의 1/3을 중앙에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32) 지역 교

31) 조선의 개항 이후 일본인들 등의 외국인들에 대한 대출이 다수 발생했는데, 개항 
이후 일본인에 의한 대출 150건을 분석한 서길수의 연구에 따르면 150개의 대출 
중 약 46건에서 월 5%의 이자율이 발생했다. 서길수, ｢개항후 대차관계 및 이자에 
관한 연구(3) : 관부식리의 고리화와 외국자본의 식리활동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12 (1988), pp.44-53.

<그림 11> 향례록(좌)과 전미조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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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이 예산을 다시 주민들에게 대출하고 이를 환수하는 과정을 통

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33)

시천교는 1923년부터 설립된 제민사(濟民社)를 통해 금융 및 보증, 

동산과 부동산의 매매 등 일종의 금융신탁업을 하는 모습을 보였

다.34) 전미조분□은 1910년대부터 대출 내역이 기록된 장부라는 

점에서 시천교가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이미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대출 내역에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성미금이나 향례금과 같은 물질 헌성 명단에서도 다시 등장하

는데, 이처럼 물질적 정성을 바치던 이들까지도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은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가지지 못해 불안정

한 상황임에도 헌성을 하려 할 정도로 종교 생활이 개인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그 밖에 전미조분□의 다른 내용을 보면 안성 지역 교당은 교인

들에게 대출 사업을 알선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지역 주

민들 혹은 교인들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시천교와 얽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의 뒷부분에는 지역 교당에서 소유한 농지를 빌려준 후 

이용 대금을 환수하거나, 교인의 부모가 죽었을 때 상사(喪事)를 위해 

만든 계를 통해 돈을 거두고 이를 다시 지급하고, 기타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만든 공조조합(共助組合)의 조합비를 거두는 등의 내용

32) “제13조 성미 수입액은 각 지방종무부에서 매달 말에 계산하여 3분의 1은 중앙종
무부에 납입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 종무부 경비로 사용한다. 다만, 포덕소(布德所)에
서는 성미 수입액의 2분의 1을 본 종무부에 납입한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侍
天敎 臨時公會 開催의 件｣, 경성지방법원 검사국문서 (https://db.history.go.kr/id/ha
d_136_2470, 2025. 3. 23. 검색).

33) 전미조분□에는 대출받은 사람들의 교인 여부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교인이 
아닌 지역 주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은 다른 장부 자료들을 통해 추론할 수 있
다. 해당 자료들에서 안성 교당 교인들의 물질 헌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이 낸 성미금의 액수는 한 차례에 5센(錢), 10센 정도로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
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천교에서는 성심 있는 교인들이 따르는 수도원칙 중 
하나로 ‘헌성미(獻誠米)’를 규정하고 있었기에, 대출받은 이들이 시천교인이었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성미금을 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장부들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시천교인이 아닌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크다.

34) 제민사의 설립 시기와 관련해서는 근현대회사조합자료에 회사의 설립일과 업종이 
나와 있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濟民社(株)｣, 근현대회사조합자료 (https://db.hi
story.go.kr:443/id/hs_001_1923_08_03_0720, 2025.3.2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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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난다.35) 이는 안성 지역 교당이 지역 교민들의 삶에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삶의 분야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을 제시한다. 시천교의 교당이라는 공간은 수도 생활

의 중심지인 동시에 교인들이 살아 숨쉬고 생활하는 공간이었으며, 교

인들이 종교적인 절실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필요를 위해서라도 

요구되는 장소였다.

동시에, 안성 지역 교당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중앙 교당, 그리고 식민지 조선이라는 더 큰 영역의 사회와 

시천교 교인들이 연결될 수 있는 통로였다. 상술했듯이 한재리는 함경

도에 발생한 수해에 대응하는 중앙의 요구에 따라 안성 지역 교당의 

교인들에게 수재를 위한 모금을 했고, 이에 지역 교인들이 화답하여 

35인의 모금액이 함경도의 교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지역 교인

들은 이처럼 지방 교당을 통해 시천교 중앙 교당이라는 보다 큰 조직

과 연결되어 한반도의 다른 교인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4. 헌납 규모와 교세 변화의 관계

전미조분□을 제외한 자료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안성 교당의 교

세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보였는지, 교인의 수와 헌납액수는 얼마나 

큰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을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

천교의 교세는 상술하였듯이 초기에는 천도교를 급속도로 위축시킬 

정도로 폭발적이었으나, 기존의 여러 자료들은 시천교의 교세가 1910

35) 이처럼 종교 내에서 조합을 만들고 해당 조합을 통해 돈을 마련하는 모습은 비단 
시천교만의 행위는 아니며, 원불교의 저축조합과 같이 다른 종교에서도 조합을 통해 
돈을 모으는 예시는 존재한다. 다만, 시천교의 경우 원불교처럼 저축조합을 토대로 
공부와 사업을 이루고자 했다기보다는 부모의 상사를 위한 상계(喪契)를 만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교인 사이의 상호부조에 주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공조조합 미납금의 경우 대체로 10엔 이상의 금액이어서 성미금보다 훨씬 고
액을 모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시천교 성미 금액이 큰 부담이 아니었
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원식, ｢원불교 사회복지의 시원에 관한 연구｣, 원불
교사상과 종교문화 50 (2011), 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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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고 서술하는데, 그 근거는 

대체로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저서, 조선의 유사종교에 나오는 

신종교 신자 수 추이였다.36)

년도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교인 수 8,080 9,099 9,284 8,194 7,815 7,289 7,815 5,611

<표 4> 무라야마 지준이 조사한 시천교 교인 수 추이

무라야마는 책의 서문에서 교세 수를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로 

교단 본부에 방문하기도 했으나 경무국의 출판물과 각 도의 경찰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것이 있음을 밝혔다.37) 이 방법에 따라 조사된 결과

를 보면 시천교의 전국 교인 수는 1915년까지 증가한 후 이후 빠르

게 감소하며 1920년에는 1912년보다 교인 수가 감소했으며, 그 중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교인 수는 1917년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1918

년부터 변동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것과 

같이 두 개 지역의 교인 수의 합이 1912년부터 1917년까지 남녀의 

성비까지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으며, 더욱이 

그가 한반도로 건너오는 1919년 이전 자료들은 실제 방문 조사 결과

일 수가 없다. 따라서 1910년대 시천교의 교인에 대한 그의 통계는 

상당 부분 경찰부나 경무국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데, 이는 경기도 안성 지역 교당에서 실제로 헌납을 한 신자들의 수와

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향례식에 헌성을 바친 

교인 수는 무라야마가 제시한 교인 추이와는 달리 1914년부터 1920

년 증감이 있었지만, 제세주수형일처럼 종합적으로 처음과 끝이 큰 차

이가 없거나, 해산대례사환원일과 같이 일시적으로 행해지다가 행해지

지 않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36)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조선의 유사종교, 최석영ㆍ장상언 옮김 (서울: 민속원, 
1991), pp.435-442.

37) 같은 책,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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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기념일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제세주수형일 115 67 65 66 79 78 56 68

해산대례사환원일 63 42 　 44 　 　 　 　

해월수형일 58 34 7 21 　 54 42 28

제세주탄신일 110 63 56 　 　 71 55 59

성미금(단위: 錢)38)
3,552
~?

- - - - 3,890 3,775 3,205

<표 5> 시천교의 기념일에 헌납한 안성 교당의 교인 수 및 성미금 추이

무라야마가 제시한 시천교 교인 수 변화는 실제 안성군 지역 교당

에서 나타난 변화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일제강점

기의 시천교 조사 결과가 실제로 시천교를 믿던 교인 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촉

탁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 그는 각종 신종교들을 직접 돌아다니며 교

인 수를 확인하기보다는 각 교단에 신자 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식

민 당국에 조사를 요청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사 방

법은 교인 명단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전부가 교인으로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명부 기반의 교인 수 통계는 안성군 지역 교당

의 장부에서 나타난 신자들, 즉 적극적으로 정성을 드리며 종교 활동

을 이어가는 신자 수의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러

한 현상은 한 종교의 실제적인 교인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시된 통계와는 다른 방식을 통한 연구가 유의미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다른 방식의 조사로 물질로 헌성한 교인 명부를 활용하였으며, 

다른 종교의 경우에도 헌금과 같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제시될 수 있

는 지표 기반의 조사 결과가 보다 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

려하기에 적합한 방식일 수 있다고 본다.

38) 1913년의 성미금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기록만 온전하다. 1913년 7~10월 진위군
의 성미 내역은 기록된 것을 볼 때, 한재리 중심의 안성군 교인들도 성미금을 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13년 하반기 진위군의 성미금 내역은 총합 296센이었고, 1913
년 상반기 성미금 총액이 3,552센이었기에 1913년도 안성 지역 교당 성미금 총액
은 6천여 센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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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미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안성 교당의 성미 금액은 1913

년에 6천여 센(錢)으로 추측되며, 1910년대 말에도 3천여 센이었

다.39) 1910년대 시기 목수, 농부, 어부 등 46개 직업의 임금을 조사

한 통계에 따르면 당시 조선인들의 하루 평균 임금은 대체로 직종에 

따라 0.4엔에서 1.5엔 사이로 형성되어 있었다.40) 일제강점기 화폐단

위에서 1엔은 100센이었으므로, 안성 지역 교당은 1년 성미금으로 대

체로 30~40엔을 거두었다고 치환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보면 신

도 1명이 부담했을 돈은 대체로 많아도 하루 일급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안성 지역 교당의 신자들이 1년 치 성미로 

3~4천 센을 모으는 것은 신도들의 경제 상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

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41)

동시에 시천교에서 성미를 걷은 기록이 존재하는 것은 일제시기에 

‘종교유사단체’ 혹은 ‘유사종교’가 당국에 어떻게 대해지고 있었는지를 

39) 연도별로 매월 성미금 총액을 합하면, 1921~1924년까지 4~5천여 센의 규모였다
가 1925년에 2,680센, 1926년에 2,540센, 1927년에 1,700센으로 감소하고, 1928
년 이후는 시기에 따라 100여 센에서 1100여 센 수준으로 기록되었다. 한편, 이와 
같이 시기에 따라 안성 교당에서 거둬진 성미금의 통계는 시천교에서 안성 교당이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갖는지 방증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시천교본부에서 발행한 잡
지《지기금지》에는 시천교의 한 해 수입과 지출 내역이 상반기ㆍ하반기로 게재되
었기에 1913년 하반기부터 1915년 상반기까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안성 교당의 1910년대 초중반에 차지했던 시천교에서의 대표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예시로 1913년 하반기를 보면, 시천교의 전체 수입 중 향례금과 성미금은 
각각 약 226엔, 54엔 정도였는데(｢본교당 하반기 수입지출통계표｣, 《至氣今至》 
1914년 1월호), 이때 장부 기록을 통해 본 안성 교당은 향례금이 약 10엔, 성미금
이 약 30엔이 거둬졌다. 이는 안성 교당에서 관리하던 교인들이 전체 시천교 향례
금의 약 5%, 성미금은 무려 약 55%를 차지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안성 교당이 
시천교 내에서 활발하게 성미금과 향례금이 거둬지는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성미금의 경우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향후 사료 발굴을 통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고 보인다. 추가적으로, 1914년에는 안성 교당에서의 성미금 내역이 없는데, 실
제 1914년 수입ㆍ지출 통계에서도 성미금이 빠진 것을 볼 때, 실제로 중앙 교단 차
원에서 성미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0) 《국가통계포털》, ｢고용ㆍ노동ㆍ임금: 임금(지방별) (년 1912~1933)｣ (https://kos
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CHOSUN_TITLE&menuId=M
_01_04_01, 2025. 06. 17. 검색).

41) 이 당시 물가는 벼 1섬(약 180kg)이 약 4엔에서 12엔 사이였으며, 도정된 쌀이 10
엔에서 31엔 사이, 소가 30엔에서 80엔 사이 등으로 나타난다. 《국가통계포털》, ｢물
가: 곡가 누년비교｣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
_CHOSUN_TITLE&menuId=M_01_04_01, 2025. 06.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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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는 한 지표이기도 하다. 일제시기의 신종교 정책을 다룬 최근 

연구에서는 ‘유사종교’라 불리던 시천교 등의 신종교가 1930년대 이

전에는 주로 ‘종교’나 ‘종교유사단체’로 불렸고, 1910년대에는 이러한 

단체에 대한 탄압이 오히려 다른 유형의 결사보다 적었으며, 풍속에 

해를 끼치지 않는 단체는 오히려 유지시켰음을 제시했다.42) 시천교 

역시 성미를 걷는 것에 대한 별다른 문제를 겪었다는 기록이 확인되

지 않는데, 이는 같은 동학계 신종교였던 천도교에 대한 취급과는 상

당한 차이가 있었다. 시천교와 달리 천도교는 일제 당국의 탄압을 받

아 1911년부터 1914년 사이에 성미제를 금지당하기도 했는데, 이는 

천도교 간부 4인이 한일 병합을 반대하는 편지를 각국 영사들에게 보

낸 결과 단속되거나, 천도교 교구를 경찰들이 감시하는 등 천도교가 

‘풍속에 해를 끼치는’ 종교로 분류되어 발생한 것일 수 있다.43) 반면 

시천교는 독립과 같은 ‘불온한 언동’을 하지 않은 결과 천도교가 성미

를 걷지 못하던 1913년에도 성미를 거둬 종교의 유지에 큰 문제를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44)

Ⅳ. 나가며

최제우의 생가터와 묘 등이 있는 용담정 인근 토지는 동학계 종교

들의 성지로 여겨지는데, 이 토지는 시천교가 1910년대부터 소유권을 

42) 박인규, 앞의 글, pp.10-11.

43) 김정인, ｢1910~25년간 천도교 세력의 동향과 민족운동｣, pp.142-143, 149; 고병
철, ｢천도교 의례의 변용과 특성: 시일식을 중심으로｣, 종교교육연구 24 (2007) 
p.115. 천도교의 성미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특성이나 제도의 역사적 변천 등의 연
구가 미비한 실정이기에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4) 한편 <표 5>에서 시천교 안성 지역 교당의 성미 기록은 1914년부터 1917년 사이
가 공백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시기에도 시천교의 기념일에 향례금을 낸 교인 목록
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종교 탄압의 결과보다는 기록의 누락이나 돈
을 걷는 방식의 변화 등이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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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에는 이 땅이 천도교로 소유권이 넘어갈 

정도로 오늘날 시천교, 혹은 시천교 계열의 종교들은 현재 활동 중인 

천진교(天眞敎)를 제외하면 쇠락했다.45) 이러한 종교의 쇠락과 시천

교의 친일 행적 등은 시천교에 관한 연구 동력을 불어넣기에 부족했

고, 오늘날에야 시천교 연구가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다. 구한말부터 

시천교가 가졌던 교세와 영향력 등은 한국 신종교사에 분명한 족적으

로 남아 있기에 계속해서 시천교 관련 자료들을 발굴하여 연구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소장된 시천교 교당 장부

를 통해 안성 교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천교인들의 종교 생활을 그

려보고자 했다.

시천교의 안성 교당은 한재리를 종무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신도

들에게 향례, 성미 등의 대금을 헌납받았다. 교조와 관련된 시천교 기

념일에는 특별 향례를 행했고, 다른 명목이 생기면 별도의 헌금을 걷

기도 했다. 시천교인들은 물질 헌성을 수도 실적과 관련시켰는데, 부

인들은 정기적이고 꾸준한 성미 헌납을 통해 내수도 실적을 인정받았

고, 이를 중앙 교당으로 보고하여 수도 등급을 부여받았다. 시천교 지

역 교당은 종교 시설이면서도 지역 사람들의 삶과 얽혀 있는 사회 시

설이기도 했다. 이곳은 사람들이 대출을 알선받거나, 토지를 빌리고, 

공조조합을 만드는 등의 사회적인 만남이 이뤄지는 장이었다. 때로는 

다른 지역의 시천교인들에게 수해지원금을 보내는 것과 같이 동떨어

진 사회와 교류할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이뤄진 안

성군 지역 교당은 지역 주민과 교인들 모두에게 중요한 장소였다. 아

울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들은 안성 교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교인 수를 보여준다. 이는 1910년대 일제의 신종교 정책 영향력이 어

떠했는가를 보다 정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종교 인구의 통계가 적극적

으로 활동하는 교인 수와는 괴리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45) 이창번, ｢시천교의 종말과 용담성지(1)｣, 《신인간》 814호(2018년 9월호); 이창번, ｢시천교의 종말과 용담성지(2)｣, 《신인간》 815호(2018년 10월호).



236 대순사상논총 제53집 / 연구논문

본 연구에서는 자료 확보의 한계로 인해 시천교의 안성군 지역 교

당만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에서 다룬 사례는 안성 지역 

교당 단일 사례이기에 이것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례 연구가 필요하며, 다른 지역 교당의 장부나 타 종교의 

자료, 그 외에 시천교인의 목소리가 담긴 자전적 기록 등을 추가적으

로 발굴한다면 더욱 진전된 연구가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한편으로 연

구에서 활용했던 6개의 장부 자료는 일제강점기 시기 종교가 교인들

에게 어떻게 경제적인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무라야마는 그의 책에서 유사종교가 어떻게 신도들의 생활에 악영향

을 끼치는지를 사례를 통해 제시하여서 109개 교구 중 3개 교구만이 

천도교를 통해 이익을 얻었음을 서술하며 유사종교의 악영향을 서술

했는데,46)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뤘던 시천교의 장부는 신도들 개인

이 부담해야 했던 물질적 헌성이 크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분

석을 더 발전시켜서 향후 일제강점기 시기 신종교와 신도들의 경제적 

연관관계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46) 무라야마 지준, 앞의 책, pp.77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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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igious Life through the Books of Sicheongyo 
Church: Focusing on Materials Held a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Hall
47)48)

Lee Won-sub*, Han Soo-bin**

This study explores the religious life of Sicheongyo believers 
through donation and loan books from the Anseong Church, one of 
the denomination’s major branches. Sicheongyo experienced 
significant early growth, rivaling Cheondogyo but later declined 
due to internal divisions. Despite its historical importance, 
research and records on Sicheongyo remain scar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ir religious life as it appears 
in actual records by examining the books of Anseong Church.

This study is structured as follows: the introduction outlines 
the research background and significance; Section 2 explains the 
nature of the source materials; Section 3 analyzes the data and 
identifies four key characteristics; and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findings. The main sources are six books preserved a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Hall, which document 
donations related to sacred rice and rituals, as well as loans made 
  * Ph.D. Candidate, Religious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Ph.D. Candidate, Religious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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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embers and local residents. These records offer a rare 
glimpse into the everyday religious and social life of Sicheongyo 
believers.

The analysis reveals four major findings. First, the Anseong 
Church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church, 
actively responding to its directives and donation requests. 
Second, the believers’ consistent offerings, such as sacred rice 
donations, reflected their commitment to “su-do-sil-jeok (修道實
蹟 actualizing the cultivation of the Dao),”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religious teachings. Third, local churches played 
a social role by managing loans and organizing community 
functions like funeral societies. Fourth, a mismatch was observed 
between statistical church size and actual donations or 
membership, suggesting limitations in central data collection.

In sum,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Anseong Church of 
Sicheongyo functioned not only as a collection of religious spaces 
but also as community centers where faith, social life, and 
institutional ties intersected.

Keywords: Sicheongyo, the Anseong Church, religious practice, sacred 
rice donation, ritual donation, religion-like organizations, 
pseudo-religions

논문투고일 : 2024.04.25.   심사완료일 : 2025.06.05.   게재확정일 : 2025.06.25.


